
口 특집/개화커의 우리 어문에 대한 자각과 그 연구 

開化期 國語의 語棄에 대 하여 

--사라진 고유어 · 한자어 를 중심 ￡로-

閔 賢 植

(江陸大 敎授， 國語學)

1.1. 開化期 國語란 國語史의 시 대구분에서 古代 • 中世 · 近代 • 現代國

語와 대등한 시대쿠분이 아니라 단지 近代國語 末期에 대한 별칭우로 이 

시기(대략 1876 년 開港-1910 년 合됐천후)는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로 

의 移行上 중요한과도기였다. 특히 생성·소멸현상이 음운·통사부문보 

다 활발한 어휘부CLexicon)는 개화기 국어에서 큰 동요에 직연한 시기였 

다. 이는 개화와 더불어 새로운 문명의 충격을 만영하는 새 단어 (word) 

의 증가와 기존 단어의 형태 • 의미의 변화가 불가피하여 그 결과 외래어 

와 새 한자어의 증가 및 상대적으로 고유어의 위축을 가져왔기 혜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요가 보이더라도 그 결과는 현대 국어에 와서 크게 나타 

나기 시작하였고 개화기 국어는 아직은 그 변화카 느려서 中世 • 近代國語

의 基I룡올 크게 간직한 保守的 性格이 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쿠어체를 

반영한 신소설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 2. 개 화기 국어 의 살아있는 모습은 다른 어 느 자료보다도 신소설의 

쿠어체에서 잘 드러나니 言文一致 운동의 결과 文體的 變化가 국어에 냐 

타났다. 또 기 존 古代小說이 판소리 척 커 능을 바탕우로한 律文융뿔이 며 聽

覺的 機能 위주의 郞讀小說임에 빅만E해 신소설운 散文體이며 視覺的 機

위주의 默讀小說의 성격을 확립하면서 주어체의 어휘부를 倚찮·뽕語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신소설 자료에서 

드러나는개화기 국어 어휘부의 주요특징은다음과같이 요약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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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中世 • 近代國語 어휘부의 기층올 간직한 고유어들과 한자어 

들이 풍부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대 국어에 와서 대거 소멸 

되었우나 오늘날은 생소한 고유어와 한자어들이 되었다. 

@ 문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한자어들이 층가하였다. (예 : 學俊 • 敎

育·政府·電報·招A鍾·鐵道·法官·銀行·關親·經濟·哲學·調印·停

車場...... 둥 주로 日本系 한자어가 借用됨〕 

@ 외 래 어 도 아직 은 소수이 냐 차용되 기 시 작하여 Á. 地 • 物名 표기 가 

보인다. (예 : 화성돈(華盛願， Washington) , III 싸익 (Bismarck) , 론돈CLon. 

don) , 후로고투(frock coat) , 쏘이 (boy) , ... 둥〕 

이제 우리는 위 (Ì), 즉 신소설에서 아직 보존되었￡나 요늘날은 사라진 

고유어와 한자어의 양상을 중심A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가 살펴본 신 

소설은 李A植의 〈血의 淚) 0906) ， <鬼의 聲， 上 • 下)0907， 1908) , <維돕 

山， 上 · 下)(1908， 1911) , <銀世界)0908) ， 具然學의 〈雪中梅)0908) ， 陸

定洙의 〈松緣琴)(1908) ， 김필수의 〈警世鍾)0908) ， J. S. Gale 부처 번역의 

〈련효력 병 )0895) , 李海朝의 〈鐵世界)(1908) ， 閔漫鎬 • 南宮짧의 〈紅挑花，

上 · 下〉로서 亞世亞文化社 發行 「한국 개 화기 문학총서 」 影印本(978)올 대 

본우로 하였다. 이제 이들 신소설에서 조사한 고유어 • 한자어들올 주요한 

것만 추려 예문을 통해 예시하고 사전의 뭇도 요약해 덧붙여본다. 단， 여1 

품은 개화키 표기 그대로 척었고 단어 돗풀이에서는 현대 사전 표기를 기 

준￡로 하여 약간 달라진 표기가 있다. 出典 신소설 제목은 예문뒤에 소설 

제옥 첫플자로 略記한다. 지면상 고유어， 그 중에서도 다른 품사보다 어 

휘변화가심한體言·用言·副詞를중섬A로 잘펴보고 이어 한자어 예를 

간략허 덧붙인다. 

2. 1. 體 -=" 
I=l 

@ 계오의 눈쏠을 마저셔 죠갱이 드던 모양도 눈에 션창고(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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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잡: 생물체가 탈이 나 제대로 옷자라고 생기가없다--이 단어는아 

직 ‘주접’ A로 쓰이고 있다. 

@ 힌누라의 폰날운 제풀에 주러저셔(鬼， 上 8) 

포달 : 앙상이 나 욕하고 대드는 일. 

@ 그날로 각처 접 주룸을 불러셔 (鬼， 上 52) 

‘주룹’(중개엽자〕은 ‘訓쫓字會’， ‘老ε大꿇解’에도 ‘즈릅’으로 나온다. 

즈릎 회 : 햄(회iI豪， 中 3) 

좋나흔 즈릎이러라〔一圍是牙子， 老끓下 7a) 

@ 네 자근댁에 와셔 드는을 향는고늑. (鬼， 下 9) 

드는 : 붙박이 로 종살이 하는 것 이 아니 고 드나들며 일하는 훌I살이 -

이 단어는 ‘드나들다’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인다. 

@ 여피 이녁 짤 엽소(鬼， 下 30) 

‘이녁’〔하오할 사랍을 마주 좀 낮게 이르는 말)윤 신소설에서 자주 보 

이는 대명사용법으로 ‘당신， 자네’정도의 돗이다. 

@ 키 싱 도 아니 오 덩 쥬도 아난거 시 (鬼， 下 32) 

업추 : 조선시대해 임금의 의복과 궁중용품을 공급하던 ‘尙衣院’이란 관 

청에 말런 기생들의 총칭임. 속칭 ‘더벅머리’라고 하며 후대에 婚技의 속 

칭으로 씀 --이는 신소설이 조선 후기 사회의 풍물환경을 반영함을 보 

여준다. 

@ 쓸데 엽 시 흐들갑을 피 다가(維， 上 55) 

이 만에 는 오늘날 ‘호둘강’ 무로 주로 쓰이 는데 ‘흐들캅~호들갑’ 의 자 

유교체 어 형 이 다. 그런데 ‘호들， 흐들-’ 은 중세 어 ‘흐놓다’ 〔뒤 에 ‘흔들 

다’로 변천)， ‘흐들좋다’(‘흐뭇하다’의 뜻)， ‘흐들허’(‘흐들향다’의 부사 

형)와 同系라 하겠다. 

뚫父 1 머 리 흐늘요(뚫父掉頭，t:f:詩훌훌解 22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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氣連이 흐틀흉야 향논 이 흘 通達히 좋리 로다(氣願達所薦. ti詩훌훌解 15: 45) 

@ 원녀펀네가 도픔을 드되고 올라셔는덕(樓， 上 90) 

‘돋+음’이 ‘다딩대’의 돗을 지난 具象名詞로 쓰안 것이 주목펀다. 

@ 발써 선 걸에 길 잘뭇들기가 예사이치오(鍵， 上 94) 

발써 : 발걸음이 길에 익은 정도. 

@ 천후 푸렴을 도거리로 맛고 잇는 사랑은(鍵， 下 37) 

도거리 :몫을 안나누고 한떼 몰아부치는 일. 

@ 남순이가 푸정이 엽시 쭈리치니(維， 下 70) 

‘푸접’〔붙엄성， 인정미의 돗)이 없다’는 것은 쌀쌀하다는 릇이다. 

@ 어 린 자식 걸러넉여 우리도 늙게 뒤웅보세(銀 41) 

뒤 :자손에게 밭는 녁/뒤를 보다:자손의 먹을 엽다. 

신소설 표기가 ‘뉘움’인 접에 마루어 동사 ‘뉘우다’도 추정되나 예가 

없다. ‘뒤’는 중셰어 ‘뒤’(世上， 世代)가 의미변화된 결과 ‘後孫들로부터 

업는 먹’이란 돗으로까지 확대된 것A로 보인다. 

@ 본형부인이 실진이 되야셔 제영오리갓치 되앗더라(錫 81) 

제명오리 : ‘계명워리’의 변음. 계명워리 : 행실이 단정치 뭇한 계칩을 

욕하여 이르는 말--‘계명워리’의 어원이 무엇인지 단정할수없4나품 

행 안좋은 여자를 가리키는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技生이릅으로 흔한 

‘桂月이 • 明月이’를 내리 말음하던데서 생긴 단어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만약 이것이 맞는다면 이 단어는 한자어로 들 것이다. 고유명사의 보통명 

사화 용법은 언어에 일반적인 것A로 ‘姜太公， 洪吉童같다 ... ’ 둥이 있고 

영 어 에 서 도 ‘McCarthyism, boycott ... ’ 퉁이 있 마(1950 년대 미 국 공화당 의 

원 McCarthy 의 공산주의 자 숙청 운동， 19 세 기 중엽 농민들에 게 타도당한 

아일랜드귀족 Charles C. Boycott 에서 각각 유래하였다). 다음 신소설 예1 

의 ‘범강장달(햄彈張達)이 같다’도 소설「삼국지」에 나오는 張飛를 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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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악한 안물 합랩張達이를 비유한 것이다. 

법 강장달이 갓흔 사랑들을 지휘 좋야(維， 下 50) 

오늘날 ‘법 강장달이 같다， 제 영 ..2...리 ’ 따위 는 老世代의 f상語표현에 냐 겨 

우 남아있다. 

@ 역 언에 장도리를 흉러 드는딘 cn. 上 11) 

좌도리 : (잘뭇되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거냐 미리 준비시키는 일. 

@ 다시 볼사록 니 삿에 서 신풀이 냐고cn. 上 41) 

나삿 : 이+샅/샅 : 틈. 갈라진 사。1. 

이 단어는 중세어에서도 ‘이틈’의 돗A로 쓰였다. 

닛 삿 쭈시 디 말며 (母刺觸， 小學끓解 3: 26) 

@ 뉘게 와 지마위률 좋러드러(紅， 下 113) 

지다위 : 남에게 동을 대고 의지하거냐 혜를 쓰는 짓. 또는 자기의 허물 

올 남에게 덮어 씌우는 짓. 

이 밖에도 ‘늦부지렌， 잔부끄럼， 업내， 모지름， 접뺑， 선소리， 두영， 

동부레기， 살쩍， 당조짐， 둥걸잠， 너스레， 주렵， 만수밭이， 혜장， ... ’ 등 

을 들 수 있다. 다음은 用言을 살펴본다. 

2.2. 用
= = 
다
 

@ 웃생긴 마음에 어피풍혼 성각이 나서(血 5) 

어기뚱하다 : 말이나 짓이 영뚱하다--요늘날의 ‘엉뚱하다’는 여기서 

변한 것엄을 알 수 있다. 

@ 너도 놀호고 혀라 당는거시 죠흔 일이니 술절켄 너도 놀더러 헤라하여라(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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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숫캡 다 : 순박하고 진실하다. 숫지 다--오늘날의 ‘숫제 ’ (ad. ‘차라리 ’ 

의 뭇)는 ‘숫첩 다’ 의 부사형 ‘*숫져 버 >*숫저 빔 >*숫저 이 >숫제 ’ 로 볼 수 

있고 이미 신소설에도 ‘슛지에’ 표기가 보안다. 

슛지에 냐와갓치 아들낫코 중 낫코 사잣고나(權， 下 69) 

@ 말은 깃분 마 g 잇는 사룹이 언저 닝뜬다(鬼， 上 12) 

L겁뜨다 : 일에 기운차게 앞질러 나서다--‘냄다’ (ad. 몹시 세차게)는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 젓이」 넉넉좋연 네 쥬령이 옐흥터이나 것조흥 쥬저러우니 이 고성을 엇지향 

잔말이 냐(鬼， 上 54) 

주저 롭다 : 구차하다. 성 성 하지 뭇하다. 

@ 혈결승렬2!L 그런 앵세를 지여(鬼， 上 66) 

영 철스렵 다 : 보기 에 참과같이 그럴듯하다. 

@ 앙바틈좋고 엽시조혼 암닭 혼마리를 가져 핫는댁 (鬼， 上 100) 

앙바틈하다 : 활막하고 학바라지다. 

@ 칭모의 p 응이 솔곳좋게 드러 E 다(鬼， 上 112) 

솔곳하다 : 오늘날의 ‘솔깃하다’ 가 ‘솔곳-’ A로 된 것 안데 ‘송곳’ 〔雜)

의 中世語形이 ‘솔옷’인 바 ‘솔곳창다’는 의마 유연성이 강한 ‘솔옷’에서 

파생하여 요늘날 ‘솔깃-’으로 뻔화된 것이 아난가 추정해 본다. 

@ 무슨 일을 선슬단갚갚 아모것도 아니윌터아니(鬼， 上 144) 

‘서슴다’(머뭇거리고 망서리다)가 오늘날 주로 ‘서슴없이’처럼 부정어 

와 호응하는 것과 달러 아직 ‘서슴다’의 활용을 보이고 있는 예인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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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서슴거리다， 서성거리다’는 同系語이다. 

@ 춘천정을 허러셔 좋는 말도 잇고(鬼， 下 15) 

오늘날 ‘헐돋다’가 더 쓰이는데 비해 아직 ‘헐다’가 

였음율 보여준다. 

@ 청활잔을 바다먹고 ..•.•. 윷솥말솥호보(鬼， 下 42) 

옹송망송하다 : 정 신이 흐리 멍 덩 하다. 

@ 고옥운 효트보죄프 봉풀윤 욱어 첫 는띤 (鬼， 下 54) 

‘궁트러지다’는 사천에도 안 실렸는데 ‘궁툴， 꿈틀(-대다， -거리다y 

와 同系로 보인다. 뭇은 ‘구부러치고 펴지다’ 정도로 이해판다. 

@ 엿만원이，__ "7진듯시 횟엽게 돈을 쓰려캉는틱(鬼， 下 78) 

회엽다 : 실속은 없어도 마음이 넓고 손이 크다. 

@ 다시 판수의게 빌붓는다(鬼， 下 88) 

‘빌붙다’(남의 호감을 사려고 붙어 알랑거리다)는 중세어 ‘빌먹다·붓­

좋다 ... ’ 같운 조어방식의 잔존을 보인다. 

@ 옹이 옐징]고(鬼， 下 103) 

옐째약 : 매우 재빠르고 날래다. 

@ 운도 좁고 더위장는 사롬이 엽 」니 라(련로 18b) 

‘더 위 잡다’ 〔붙장다， 끌어 잡다)는 中世語形이 래 의 모슴이 그대 로 아직 쓰 

언 예이다. 

어느 餘顧애 서르 더위자년리오(뿔階相흉持， fi詩꿇解 2: 55) 

@ 셰상에 권셰있고 가열고(련로 84b) 

中世語 ‘가송별다’의 발달형인 ‘가멸다’〔부유하다)가 아직 쓰였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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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슨 성각을 -장고 놓치는지(雄， 上 15) 

놓치다 : 언찮았던 마음올 풀어 누그러뜨리다. 

@ 엇지 그러 앞잔보좌 놀냐는 피석은 조공도 엽시(維. 上 58) 

안차다:캡이 없고 당돌하다-이 단어는 요즘도 드물게 쓰안다. 

앵 그 소리를 웃더니 실죽혼 마응이냐셔 (鍵， 上 59) 

실쭉하다:마음이 고까와내키지 않다-요즘은 ‘생쭉하다’가쓰인다. 

@ 사박스려운 용팍눈으로 부언올 흥금 건너보는딘(維， 上 82) 

사박스렵 다 : 보커 에 독살스렵 고 야멸차다. 

@ 그년이 만일 너률 실타고 왜장을 치거든 총으로 노아죽여 (維， 上 142) 

왜창〔을)치다: 누구라고 맞대지 않고 헛되。1 큰소리로 마구 떠들다. 

@ 곡바도 걸연 도댁는 뱅이라(雄， 下 3) 

속담 ‘고삐가 걸면 밟힌다’를 ‘드덕다’라는 단어로 썼는데 중세어 ‘도 

되 다’ C>다 더 다 ; 결국 ‘밟다’ 와 類義語임 )의 잔존하는 모습임 을 알 수 있 

다. 

말로 고초 드되얘 셔샤(月印釋調 1 : 52) 

오늘날 부사 ‘드디어’도 ‘드의다’의 파생잔형이라 하겠다. 

@ 년가 휘휘좋다고 너까진년을 부르닛가 그리셔 나를 겹만타고 "1 웃는 모양이 

호군(維， 下 8) 

휘휘하다 : 우서울 정도로 쓸쓸하고 고요하마. 

@ 두셔」를 웃차리고 울가망을 흥터이나(維， 下 28) 

울가망〈을)하다 : 근심 스렵 거 나 답당해하다. 

@ 에그 망측흉고 흔갚슨린전(維， 下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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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살스렵다: 보기에 얄법고 하는 짓이나 말이 잘고 다랍다. 

@ 저러커 니 성어 도로혀 풀쳐성각을 좋고 참고참아(雄， 下 58) 

‘풀치다’ (맺힌 것을 돌리어 너그렵게 용서하다)는 중세어 ‘플터다’(‘풀 

다’의 강세어)의 잔형이다. 그리고 ‘풀쳐생각’은 명사로 굳어져 ‘맺힌 생 

각올 풀고 스스로 위로한다’는 듯이다. 중세어 ‘플티다’의 예를 든다. 

셜위 플터 혀}니 造物의 타시로다(松江， 續美A曲)

@ 그러 도엽스럽게쿠나(維， 下 71) 

도섭스렵다 : 도섭(주착스렵고 변덕스러웅)을 부라는 다가 있어 보에다. 

@ 그게 다 우슨 사위스런 소터요(維， 下 84) 

사위〈미신4로 어떤 불걸한 일이 생걸까봐 어떤 말이냐 사물올 꺼림)스 

렵다:미산적A로 마음이 불걸하고 꺼림칙하다. 

@ 찬。l 슬은 압집 양철채양에 흘간효호낀 방울져 셔러질풋흥고(松 3) 

흠치릎하마:깨끗하고 번들렌들하여 윤이 냐다. 

@l 자미스렵게 당화률 좋는 "1 (松 48) 

요즘은 ‘재미있게’가쓰안다. ‘재미’에 ‘-스렵다’가쓰안 것이 주목된다i 

@ 엇구슈좋게 슈작을 건네며 (警 4) 

엇구수하다:하는 말이 이치에 그렬 듯하다 --이 단어는 중세어 ‘엇굿 

향다~옷곳향다’〔‘香氣롭다’의 돗)의 발달형으로 ‘엇굿캉다’(香)의 어근 

‘엇굿-’이 3 음철화된 것이다. 그 원인은 둘째음절 말음 λ[sJ의 彈化로 

음철화된것으로보인다. 또한의마도변화를엽어 ‘향기롭다’는뜻에서 많 

이 변화되 어 ‘구수하다， 그럴 듯하다’ 와 같은 뭇으로 의 미 확대 (extention) 

를 입은 것야라 하겠다. ‘향기롭다’는뜻A로중세어 ‘고k다’가았고 ‘꽂’ 

(花)과의 합성 어 로 보이 는 ‘곳고k다’ 도 역 시 같은 뜻으로 쓰였으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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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곳고싸다~엇굿좋다~옷곳향다’가 類義語라 하겠다. 

소하다， 구수하다’ 도 물돈 이 들의 발달형 이 다. 

오늘날의 ‘3L 

고손 수리 뿔?티 븐날 노티 아니호리라(不放香醒如훌짧. ti詩훌解 10: 9) 

풋고손 벼 는 觀훌훌익 덕 먹 던 발 냐치 나뱃 고(香積威餘훌훌짧*立.:tt詩끓解 6 : 10) 

고저셔 글 음는 공저 는 흔업시우리 원효호동단(끓1E公子一흩百， 百聯힘;解 18) 

香요 혼갓 웃곳훈 것분 아니라 고흥로 받는 거슬 다 니르니라(釋짧詳節 13 : 
、、‘~

39) 

‘엇쿠수하다’는 다른 신소설에도 더 보안다 

장씨 의 말만 엇 구수히 듯고(狂， 上 28) 

@ 욕심 이 훌효흐711 갓던지 (銀 11) 

현대사천에도 안실렸￡나 ‘滿足， 治足’의 뭇A로쓰인 것으로 ‘홈씬’과 

同意판계이다. 

@ 장차들운 혼이 엇든 훗치라 최씨덕에 사라는 ξ 캉야 멸안간에 소안을 개올리며 

말을 혼다(銀 28) 

하며 

안다. 

단어도 현대사전에는 안살렸는데 

아첨을 떨다’는 돗이다. 쿠조상 

문맥상 

‘개다’와 

@ 약산동댁 야지러진 바위를 부르연서(銀 34) 

‘소안이라고 

‘올리다’의 

自稱， 讓稱을 

합성A로 보 

‘야지러지다’(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다)는 오늘날 ‘이지러지다’와 同

系이다. 

@-g아지를 무러박지르고(銀 114) 

‘무러박지르다’도 사천에는 안실렸오냐 ‘풀어 육박지르다’의 합성_2_，_!료 

보안다. 

@ 운닷어 버리고 페점 좋기를 풀풀향니 (鐵 78) 

풀풀하다 : 힘이 었고 성질이 팔팔하다. ‘팔팔하다’와 同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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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 에그 시장시려워라(狂， 上 3) 

시장스렵다:시들하고 연짧다. 

@ 계정아히가 그 동안 훈 공부만 좋여도 무던좋지 더 히셔는 무엇을 좋게 (U ， 

上 8) 

‘무던하다’ 는 오늘날 주로 무난하고 유순한 性品묘사에 좁게 쓰이 는 것 

과 달리 중세어에서는 ‘괜찮다， 可하다， 아깡지 않다’라는 넓은 돗A로 

쓰였음을 보여 오늘날은 의미가 축소(narrowing)된 것이다. 위 신소설 예 

는 아직 중셰어 단계의미를 간직한 것을 보여준다. 

쨌生이 져근 惡‘을 으머니 너져(月印釋語 21 : 78) 

@i 행동거지가 준준우식훈 중 거영시렵고(紅， 上 14) 

거염스렵다 : 1.居慢스렵다. 

@ 행인이 쭉 혼쳐 어러친 꺼도 지나가지 안이좋니(紅， 上 48) 

어리치마 : 독한 냄새에 취하다--‘어리치다’의 ‘어리-’를 중셰어 ‘어 

리다’(愚， 迷)의 어근으로 추정할 혜 ‘어리치다’는 ‘어리다’에 강세의 

‘-치-’가 붙은 것이 의미변화를 엽은 것이라 하겠고， ‘어리-’(愚， 迷)에 

져 파생된 ‘어리벙벙하다， 어리풍철하다， 어른거리다， 어리어리하다，~ 

리으리하다， 어리숙하다， 아리송하다’ 퉁이 모두 뼈썽、 • 迷亂상태의 의미 

를 갖고 있다. 

@，，]냐리칠 것도 당장 경무챙2.로 보나여 하늘이 놈흔 구경을 식여야 창갯네 

’(紅， 上 55) 

비나리치다 : 아첩해서 환심을 사다. ‘비나리’의 어원이 무엇인지 궁 

금한데 ‘빌다’(페)와 판계가 있을 것￡로 추정된다. 

@ 호달쇠런:울 시동집은 종시도 제 발뺨을 좋바던;<] (紅， 下 lll) 

도담스렵 다 : 탐스렵 고 아담하게 도드라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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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짓는 연그l 가 념우 나기로 니워셔 눈물을 흘려습""이다(훨 2) 

‘연기가 볍다’는릇의 ‘넙다’가 활용형(니워서)으로 존채한예이니， ‘내’ 

〈중세어는 ‘니’， 뼈)의 파생 ’ 통사로? 중세어 ‘*니다， !*넙다’가(신→신다 

갱1 →빈다 처럼) 있었을 것으로 추정판다. 그렌데 위 신소설 예처럼 이들 

이 ‘연기카 볍다’는 뭇을 갖다가 단어는 소멸되고 그 의미를 ‘볍다’에게 

넘겨 주어 오늘에 이른 것같다. 한펀 ‘r엽다’의 중세형인 ‘입다’는 원래 

‘사납다， 맹렬하다’의 듯이던 것이〔이것의 부사는 ‘익이’로 뒤에 ‘매우’가 

됩) 오늘날처럼 ‘맛， 연기가 맹다’ 정도로 제한되게 되었다. 

이상의 用言외에도 ‘풍피우다， 풍짓거리다， 설핏하다， 속살거리다， 정 

내다， 어웅하다， 흘치다， 납신거리다， 짓브다， 구순하다， 걸째다， 웅지르 

다， 우지르다…’ 동 많은 단어를 들 수 있다. 마음은 몇개의 副詞를 살펴 

보자. 

2.3. 副 詞

<D 히가 지는 것을 보고 진동한동 드러오다가(짧， 下 7) 

진동한통 : 얘우 급히 바쁘게 걷는 모습. 

@ 운압무로 앗특이 닥아서 며 (짧， 下 42) 

바특이 : 바짝. 썩 가깡게. 

@ 나무업흔 누풋누릇 영사섭리 우흐로 느치시 돗는 한펀(松 1) 

‘늦다’의 부사형은 중세어에서 ‘느지’(늦+이)가 있는데 위 에는 국어 

에 ‘느지시’(늦이시)도 있음을 보여 준다. 년지시， 지그시， 나붓이， 반드 

시 둥에 유추된 결파로 추정된다. 

@ 참 적이나연 율~식을 쩨여두고 가겠읍닛가(松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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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이나면 : 형펀이 다소 우연만 하면. 

@ 그리면 일것 사년이나 공부를 당특가(紅， 上 8) 

일껏 : 일삼아 이해껏. 일부러--요즘도 老世代는 사용하며 ‘기껏’파 

類義語이다. 

@ 수가 운청문청는 사랑이 엿친지 오르는 판이라(銀 34) 

문청문청←문척문척 : 자꾸 갈라지고 끊어지는 모양. ‘운석문척’의 거씬 

말.~늘날은 이것의 변음A로 보이는 ‘웅텅풍탱’(뭉턱뭉턱)이 더 쓰인다. 

@ 그여1 큰소리 가 나케 창고야 말지 (紅， 上 12) 

그예 : 마침내. 도디어--오늘날은 ‘마침내， 드디어’가 쓰이고 ‘그예’ 

는 사라졌다. 혹시 ‘그예’를 이것과音相이 배슷한 한자어 ‘기어〔期於)이’ 

의 축약뻔이읍으로 보기 쉬우나 의미차가 있는 별개의 단어이다. ‘그예’ 

는 ‘結果’중심의 표현이고 ‘기어야’는 ‘意志’ 중성의 표현일 뿐이다. 

@ 여보 바로 엿줍우려. 별셔 알르시고 우르시는띄 으일아말 훌 것 우엇잇소(紅， 

下 21) 

우빌아밀 : 111 밀히 이야기하는 모양--오능날의 ‘우불우물’파 同系로 

對팎 및 行動관계에서의 은밀함올 뭇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 

가연 으빌 아밀 이 가갯 소(紅， 下 59) 

@ 마암이 홍숭성숭흉지 안이창갯소(紅， 下 60) 

‘성숭생숭’이 당시는 위처렴 적힌 것인데 ‘흥-성-’은 한자어원옐 가 

능성 도 생 각해 볼만하다. 

지금까지 잘판 신소설에서 드러난 여러 고유어들은 거의 사라졌거나 사 

라지고 있는 것들 또는 지금과 다른 표기형들로 그중 상당수가 중세어형 

과 그 말달형안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오늘날 되살려 쓸만한 것도 많다고 

생각펀다. 그런데 이러한 고유어외에 우리 국어의 L큰 어휘재인 - 한자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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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소설에서 상당수 쓰이던 것이 오늘날 소멸된 혜를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어 다음에 이를 간략히 살펴 본다. 

3. 신소설에서 자주 나타났거나 또는 비교적 어려운 한자어로서 지금은 

소멸된 것들의 일부 예를 들어본다. 

@ 마음이 홀치에 변좋야(血 2) 

홀지 〔낌、地)에 : 캅작스례 . ~후地에 . 

@아무험철이 업스니(血 24) 

험 절←흠철 (섯節) : 부족하거 나 잘뭇된 첨 . 

@ 옥년이가 옐골빗을 천연히 고치고(血 70) 

천연〔天然)히 : 自然스렵게. 오늘날은 ‘꿋然(덕)스렵다’가 남아 쓰야 

고 있다. 오늘날 ‘自然히’가 많이 쓰이냐 신소설에서는 ‘天然히’가 주로 

쓰인 것도 특정이다. 

@ 걸안이 라도 겨 판엽 다(鬼， 上 13) 

겨판없다 : ‘관계(關係)없마’의 도치형으로 신소설에서 자주 쓰인 단어 

이다. 

악담을 캉기로 겨판이 잇요(雄， 上 17) 

@ 김승지의 부탁을 헐후허 얘기는 것도 아이오(鬼， 1: 49) 

헐후(歐탐)히 : 대수홉지 않게. 

@ 셔방이 시르연 표차홉게 갈라셔서(鬼， 下 15) 

표(表)차롭다 : 여 렷 중에 드러 내 놓고 두드러 지 게 하다. 

@ 김승지를 가라 마살드시 폭백을 풀풀캉던 캉동지의 마누라가(鬼， 下 51) 

폭백 (暴白) : 분한 사정 을 하소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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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활창고 공교흔 말에 (련로 90b) 

오활←우활(廷關) : 곧바르지 않고 사리 에서 벗 어 남. 

@ 슈상훈 말로 덕당좋되(雪 5) 

수삼(훌훌海)하다 : 부끄러워하다. 

@ 태순이 강영히 우으며 (雪 16) 

캉영 (彈仍〕히 : 마지 뭇해 . 

@ 법정올 살렬 성각이 도져좋냐(銀 95) 

도저 (到底〉‘하다 : 청 도가 깊다--오늘날 ‘도저 하다’ 는 사라졌우냐 그 

부사 ‘도저히’는 남아 쓰인다. 

@ 여간 놈은 청신쳐릴 슈가 엽시 드러요는딘(維， 上 53) 

‘여 간’ (如千〉은 ‘보통의 ’ 라는 풋우혹 ..2..놓날 否定文과 호응하고 체 연 

(N)올 직정 수식하지 않A나， 신소설에서는 위 예처럼 체언을 직접수식 

하거냐 다음 예처럼 긍정문과 호응하는 예가 있어 統購的 기능의 변천을 

보인다. 

여간 좀 연구좋야 아는거시 잇거든(긍수회의록 22) 

연낀L 소료에 틀니드러도 드른려1 만헤 흥 것이오 Ctt 11) 

@ 우이 쓸딘 엽 는 섣겐요} 좋나냐(維， 上 74) 

설폐 (說慶) : 폐단을 말함. 

@ 남의 자식을 악착혼 축염을 시키면(維， 上 100) 

악착(醒觀)하다 : 끔찍하다--오늘날은 ‘악착같이， 악착스렵다’가 쓰 

이며 뜻도 ‘지독허， 끈기있케’ 정도로 쓰여 ‘끔찍하다’의 뜻은 사라진 것 

A로 보안다. 

@ 향로라도 더 잘혀두면 모냥얀 청정 더 순호호진(維， 上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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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養痛〕하다 : 수통스렵 다. 분하고원통스렵다. 

@ 넉가 셔방질향는 것올 제 눈짤로 격실히 보앗낭(楚， 下 40) 

척실(的實)허 : 확살허. 

@ 뱅정에 드러가셔 발괄이라도 좋리다(雄， 下 113) 

발괄←白活 〈更讀語> : 판청 에 하소연 하기 • 

@ 박사과는 찰 배 표좋여 가고(松 6) 

배 포(排布) : 마음속A로 알을 이 리저 리 계 획 함--오늘날도 ‘배 포가 유 

하다’ 동에 쓰인다. 

@ 고숭돗치도 제 삭기는 항항좋다고 혼다장나(響 31) 

항항(含含〕하다 : 털짜위가 부드렵고 반지르하다--중세국어에서도 。l

단어는 ‘홈홈향다’로 나타난다. 

터릿비치 홈홈좋고 조좋시니(月印釋짧 2: 58) 

빛나고 만지르하다’는 뭇에서 ‘쓰다듬고 귀히 여긴다’는 뭇으로 발전 

한것 같다. 

@ 영환이 냐 얼른 형복이 되섯스연 죠켓네 (紅， 上 40) 

평복C2F復) : 병이 나아 건강이 회복됨. 

@ 그 사륨이 조곰도 국축지 아니캉고(狂， 上 56) 

국축〈關縮) : 마음이 황송하여 옴을 굽힘 . 

@ 애우진 호령드른 알아 일상 앙앙해셔 cn. 下 19) 

앙앙(俠快) : 마음에 앙심 올 품은 모양. 

@ 리써부인이 억색훈 마음을 익이지 옷향야(紅， 下 40) 

억 색 〔隱塞) : 몹시 원통해 마음이 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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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탕~던 심파장의 얼골이 (紅， 下 98) 

동탕(動歲) : 얼굴이 토살토실하고 아름답다. 

@ 옹용조쳐흥 도리카 엇스니(紅， 下 114) 

옹용조처 (獲容惜處) : 和樂하고 조용하게 일올 처 리 항. 

@ 공엔되 고 옹혼 일올 헝 후야(현로. 60a) 

‘공펑하다’는 풋의 단어로 중셰어이래 개화기 해도 자주 쓰안 것이다. 

內힘|의 ‘公反특외용’4로 미루어 한자어로 추정된다. 

아룹 @ 로써 公反특외요흘 l發티 못향야(內힐11 2: 20) 

그 밖에 소료(所料)， 색 책 (塞責)， 토심 〔묘心)， 계 연 〔係戀)， 자락(쪼樂) 

솔발(錄敎)놓다， 소조(所遭)， 당고〔當故)， 이 성 (딩甚)스렵 다， 착악〔錯↑뿜) 

하다， 111 월(飛越)하다， 천착(94錯)하다， 현앙(휩륙)하다， 주작(做作)하다， 

염적(擺述)하다 ....... 둥 생소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들이 口語體의 신소설 그 

것도 對話體 부분에 자연스레 도업 구사되고 있음에 태해 우리는 이것이 

작가 개인의 한문능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당시 言聚의 어휘부에 한자어의 

폭이 배우 넓였기에 당연히 소설에도 자연스레 반영펀 결과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런 한자어들은 결국 소멸의 걸을 걷게 되였는데 생소하고 어려 

워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것이 원인의 천부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도 어원의식 없 

이 지 금까지 잘 쓰이 는 ‘억 울〔빼醫)하다， 앙성 (俠心)품다， 어 색 〈힘塞)하 

다. 휘 황찬란(輝熺燦爛)하다， 구차〔혐且)하다， 야속〔野f:&)하다…’ 둥이 았 

기 해문이다. 

4. 이상에서 신소설 자료를 중심A로 살핀 개화기 국어의 고유어 • 한자 

어의 모습을 통해 고유어에서는 중세 · 근대 국어의 어휘부를 반영하는 많 

은 語例의 확인과 더불어 그렇게 오래 보존되어 오던 단어들이 현대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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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와서 크게 변화를 업어 많은 고유어들이 급격히 소멸되었음을 새삼 철 

강하며， ‘ 한자어 역시 신소설의 쿠어체에 크게 만영되었으냐오늘날은 사라 

진 것들이 매우 많음에 언어의 변화 특히 어휘부의 통요와 변천。l 개화기 

국어이래 현대 국어에 와서 그 정도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한 

국의 문명 • 문화의 변화속도와 무판하지 않을 것이다. 한현， 외래에가 법 

랍하고 고유어의 생명력이 줄어든 오늘날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사라진 고 

유어를 의도적으로 되살리는 노력이 작가풍에 의해 실천된다연 신소설 및 

고천은 많은 고유어를 남키고 있A니 큰힘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믹 .7' 

롬’이 ‘산· 강’에 의해 사라졌듯 오늘도 우리가 쉬운예로고유어 ‘냐라· 

겨레 • 어버이 • 달칼 ... ’ 퉁보다 한자어 ‘국가· 민족· 부모 ·계란…’ 둥올 

더 쓴다면 이들 고유어도 머잖아 사라질 것이기에 우리의 고유어에 대한 

꾸준한 사랑이 아쉽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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